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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능성 쌀음료 개발로 쌀 소비 확대 노력

  주요내용

ㅣ최근 개발된 쌀 음료ㅣ

샤리콜라(탄산음료)
1컵 / 194엔

코시히카리엘(쌀맥주)                
330ml 3병 / 1,555엔

유메피리카차(쌀청량음료)         
150ml / 150엔

● ‌�쌀을 원료로 사용한 음료가 다양해짐. 작년부터 라이스밀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해, 최근 쌀로 

만든 콜라와 6차 산업화의 일환으로 쌀을 사용한 맥주도 개발함. 주식으로 쌀을 먹지 않으려는 추세에 쌀 

수요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묘안으로 보임  

● ‌�유명한 초밥 체인점 쿠라코포레이션은 7월말, 10년에 걸쳐 무첨가물의 쌀로 만든 탄산음료 ‘샤리콜라’를 

개발함. 샤리콜라는 탄산을 가미한 막걸리 같은 맛이 특징인데다가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여 피로 회복

에도 효과적임  

● ‌�샤리콜라는 한잔에 180엔이고 연령에 상관없이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음. 원료인 쌀누룩을 한 번에 대량

으로 사들이는 것이 어려워 판매개시 후 2주 만에 재고가 떨어져 판매를 일시 중단할 정도로 인기가 많음  

● ‌�전국농업협동조합 연합회가 도쿄 긴자에서 운영중인 미노루 식당에서 쌀을 사용한 맥주 ‘코시히

카리엘’을 제공하며 도쿄에서는 미노루식당에서만 한정판매되고 있는 상품임. 맥주의 원료가 되는 쌀은 

이시카와현 카와키타 마을에서 생산되고 있는 코시히카리를 사용하며, 담백하면서도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일품임  

●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맥주는 그 밖에도 있지만 코시히카리엘은 쌀의 사용 비율이 20%로, 5%정도를 

사용하는 다른 맥주에 비해 높음. 가격은 330ml 캔이 480엔임  

● ‌�일본 철도 JR동일본 워터비지니스는 기간 한정으로 ‘유메피리카차’를 판매하기 시작, 여성층을 주요 

타켓으로 논카페인에 구수한 맛이 특징이고 3월에 홋카이도 신칸센 개통에 맞추어 홋카이도가 브랜드

화에 성공한 ‘유메피리카’쌀을 사용함. JR동일본 관내 역에 설치 되어있는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예상대로 여성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음  

● ‌�쌀음료가 주목을 모으게 된 것은 쌀과 물로 만든 라이스밀크를 계기로 시작됨. 라이스 밀크는 우유보다도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식이섬유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화제가 된 후, 건강식품 붐을 타고 

계속해서 신상품이 등장하고 있음  

지구촌 리포트ㅣ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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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기타 쌀음료ㅣ

바이오라이스 
200㎖ / 194엔

*이탈리아산

라이스오라
520g×6병1세트 

3,240엔

아마미미키
500ml / 172엔

푸쿠
160ml 12병세트

 4,406엔

니혼노코메뉴
520g 6병  / 2,976엔

 시사점
● ‌�쌀음료는 우유나 대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의 대체식품으로도 이용되고 있어 주목을 모으고 있음   

● ‌�식생활의 변화와 젊은 층의 쌀 소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요즈음 쌀 상품의 개발과 제안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고, 한국에도 심화되고 있는 쌀 소비감소의 대응책으로 새로운 상품개발이 이루어지면 쌀소비 확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작성 : 도쿄 지사

3-2 ‌�일본 요구르트 시장 동향

  주요내용

 일본 요구르트 시장, 건강과 기호성의 충족으로 성장세

- ‌�최근 일본에서는 건강 붐으로 인해 ‘장(腸)활(活)’, ‘균(菌)활(活)’등의 신조어가 보급되며 식품 업계

에서도 이러한 신조어를 활용한 홍보가 활발함

    *‘장(腸)활(活)’: 장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 ‘균(菌)활(活)’: 몸의 좋은 균을 적극 섭취하는 활동

    *�신조어 ‘○+활’의 보급은 취직활동의 줄임말 ‘취활’을 시작으로 하여 혼활(결혼활동), 조활(아침활동)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만들어져 최근에는 건강을 위한 신조어까지 확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요구르트 시장에서도 기존 유산균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성을 강조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단신가구 증가 등의 사회적인 요인으로 간편식의 일종인 시리얼의 수요가 많아짐. 이와 함께 먹는 

음식으로 요구르트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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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요구르트 연간 지출액 추이 (한 가구당)ㅣ
(단위 : 엔)

* 출처 : 일본총무성

 기능성 요구르트 시장 현황

- ‌�2015년 4월 일본에서 기능성 표시식품제도가 시행되면서 요구르트 시장에서는 이에 편승한 ‘기능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함

·�요구르트 제품 최초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등록된‘유키지루시 메구밀크’의 ‘메구미 가세리균 SP주 요구르트’는 

출시 후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매출을 확대하고 있음. 이는 기능성 표시식품으로서 ‘중성지방 

감소’라는 독자적이며 명확한 기능성을 패키지에 직접 표기한 것이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받음

·�업계 1위인 ‘메이지’의 프로바이오시리즈는 통풍의 주요인인 푸린체의 흡수를 완화하는 유산균 등을 배합한 상품으로  

5년여 동안 매출액이 3배로 증가해 자사 상품인 우유 전체의 매출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또한 2015년 2월에 ‘메이지 

프로바이오 요구르트 LG21’은 ‘Ask Doctors’라는 의사의 자문을 받아 상품개발 및 평가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를 통

해‘의사 확인 상품’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음

유키지루시 메구밀크
메구미 가세리균 SP주 요구르트

메이지 
프로바이오 요구르트 LG21

Ask Doctors 의사의 확인이 끝난 상품

 기능성 요구르트 시장 전망

- ‌�일본의 슈퍼마켓, 드럭스토어 등 각 유통매장에서는 요구르트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특히 

기능성 요구르트의 호조세에 따라 매대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판촉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지구촌 리포트ㅣ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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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건강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민감한 부분인 비만과 장활동 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요구르트 뿐만 아니라 유제품 전반, 나아가 모든 품목에서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는 큰 가치를 창조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는 건강식품시장을 견인하고 있음.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기능성을 강조한 홍보마케팅은 수출 한국 농식품에 긍정적 이미지 향상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임

 작성 : 오사카 지사


